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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어보' 설경구·이정은 "대학 때부터 남매로 불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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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영화 '자산어보' 스틸. (사진=리틀빅픽처스 제공) 2021.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배우 설경구와 이정은이 영화 '자산어보(이준익 감독)'에서 상부상조 케미를 선보인다.

'자산어보'는 흑산으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 정약전(설경구 분)과 바다를 벗어나 출셋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변요한)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벗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는다.

설경구와 이정은은 각각 흑산도로 유배당한 학자 정약전과 흑산도 주민 가거댁으로 분해 열연을 펼쳤다.

가거댁은 지낼 곳 없는 정약전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물심양면 돕는가 하면, 수줍은 듯하면서도 시대적 관습에 일침을 가하는

모습으로 정약전의 유배 생활을 지루할 틈 없게 만들어준다.

정약전은 나라의 소나무 관리 정책으로 고통받는 민중과 가거댁의 모습을 보고 조선의 임업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을 저

술하기로 결심한다.

흑산도에서 만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극에 재미를 더할 배우 설경구, 이정은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남다른 인연을 밝혀

'자산어보'에서의 호흡을 더욱 궁금하게 한다. 둘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동창이다.

설경구는 "이정은 배우와는 대학 시절부터 주변에서 남매라고 불릴 정도로 워낙 친하고 편한 사이였고, 촬영 현장에서 존재 자

체로 너무 든든했다"고 전했다.



이정은은 "현장에서 설경구 배우가 시선 처리 등 연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었다. 지나가는 듯한 말처럼 보여도 세심하게 챙겨

주는 애정이 각별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자산어보'는 31일 개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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